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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 중이온가속기 두 번째 빔 인출 시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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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입자를 찾기 위해 만든 라온(RAON) 중이온가속기의 저에너지 가속 구간 두 번째 빔

인출 시험이 성공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중이온가속기 저

에너지 전단부 가속구간 빔 인출 시험을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라온 중이온가속기 저에너지 가속장치 모습. /과기정통부 제공

중이온가속기는 전자·양성자 같은 가벼운 물질을 가속하는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와 달

리 수소보다 무거운 탄소나 우라늄 원자를 빛 속도의 50%까지 가속하는 장치다. 가속한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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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이 다른 물질과 충돌하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원소를 만들 수 있다.

연구소는 앞서 지난 10월 7일 저에너지 가속장치 5기에 대한 첫 번째 빔 인출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단부 가속장치 22기에 대한 빔 인출 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시험 결과 입

사기에서 초기 가속된 0.5MeV/u 아르곤(Ar) 빔이 가속장치 1기부터 22기까지 가속돼 가속에

너지 2.47MeV/u, 빔전류 34μA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다.

연구소 측은 “이번 빔인출 시험도 입사기, 극저온플랜트 등 기반장치와 연계한 가속장치 22기

까지의 가속성능을 확인한 것”이라며 “저에너지 가속구간 빔 시운전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

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소 측은 앞으로도 저에너지 가속구간을 늘려가며 빔 시운전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3월까지 저에너지 전체 구간에 대한 빔 시운전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본격적인 장치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저에너지 가속이 문제없이 된다고 라온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온은 1단계

에서 양성자 빔을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자에 충돌시켜서 쪼갠 뒤에 1차 저에너지 구간과 2차

고에너지 구간에서 각각 가속을 한다. 2차 고에너지 구간의 가속을 통해서 새로운 동위원소를

얻게 된다. 하지만 라온은 아직 고에너지 구간 가속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1조5183억원을 투입해 라온 사업을 진행했지만, 고에너지 구간

가속장치 개발에 실패했고, 다시 2025년까지 선행 R&D를 진행할 계획이다.


